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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세부지침(친환경차 보조금 관련) 발표에 따른 영향 점검

Hot Topic

1. 개요

●	미국 재무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 세부 규칙(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 발표 - 현지시간 2023년 3월 31일

□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Section 13402) 관련 세부 내용 공개

• 기대했던 첨단 제조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이하 AMPC) 관련 내용은 부재. 

해외 우려 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s, 이하 FEOC)에 대한 명확한 기준 미 제시.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에 대한 정의는 작년 말 공개되었던 가이던스(미국 재무부 IRA 백서)와 동일하게 제시됨

□ 2023년 4월 18일부터 적용 예정 (적용 시점부터 6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 예정)

□ 2024년부터 향후 10년간 적용: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국 전기차 비중 50% 달성

□ ‘2008년 에너지 발전 및 확장 법안(Energy Improvement and Extension Act of 2008)’의 Section 30D.

Section 30D는 당초 플러그인 전기차(Plug-in Electric Drive Motor Vehicle)의 구매*에 대한 Credit

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고, IRA 법안은 이러한 섹션 30D를 수정한 것

• 수정 목적: ① 저소득층 및 중위소득층 미국인들에게 친환경차 보급화, ② 공급망 체인 및 역내(미국 내) 제조

능력의 회복력 제고, ③ 믿을 수 있는 교역 파트너들과의 공급망 강화 ④ 부당한 보조금 수령 시도에 대한 

조치, ⑤ 탄소 감축 실현 등

* 2022년 12월 말 이후 구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플러그인 전기모터 차량’ 대신 ‘신규 친환경 차량’이라는 새로운 정의 적용

2. 쟁점 사항: 광물 or 부품

●	세부지침의 핵심은 양극재, 음극재(이하, 양·음극재)가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과 배터리 부품

(Battery Component) 중 어느 쪽으로 분류될 것인가 였음

⇢ 결과는 최상으로 판단: 양·음극재가 부품이 아닌 ‘광물’로 분류됨에 따라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에게는 긍정적

□ 2022년 7월에는 양·음극재가 부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추정. 이 경우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야 보조

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했음. 이 경우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적

으로도 부정적이라는 의견 존재(원가 상승 ⇢ 자동차 가격 상승 ⇢ 미국 자동차 산업 침체)

□ 결과적으로 2023년 3월 말 광물로 분류됨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더라도 ① 미국과 FTA

가 체결되어 있거나, ② 미국과 새로운 핵심 광물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할 경우 보조금 지급받을 

수 있게 됨 (한국은 이미 미국과 FTA 체결되어 있고, EU도 조만간 미국과 핵심 광물 협정을 맺을 예정

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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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표 주요 내용: 양극재 한국산 허용 vs. 분리·전해질은 현지(미국) 제조 대상 

●	전기차와 관련된 핵심 조항은 ①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한정)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된    

배터리 부품의 2023년 50% 이상(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② 미국이나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사용 비율이 2023년 40% 

이상(2024년 50%, 2025년 60%, 2026년 70%, 2027년 이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사용하면 각각 3,750달러씩, 총 7,500달러의 보조금(연방세 세액공제 형태) 지급받게 됨

●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해외 우려 기업’로부터의 조달을 금지. 다만 

우려 기업은 향후 공개 예정 

표 IRA Section 13401 30D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내용

구분 내용

핵심 광물
(Critical minerals)

3,750달러

•	핵심 광물 가치(Qualifying Critical Minerals): 핵심 광물이 미국·미국 FTA 체결국에

서 추출 또는 가공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경우

•	50% 부가가치 테스트(50% of Value Added Test): ① 채굴·가공 단계에서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 ② 재활용 단계에서 북미 내 50%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하는 경우 ‘활용 가능 광물(Applicable Minerals)’로 간주  

⇠ 조달 체인 설정(추출, 가공, 재활용 행위 모두 포함)

•	50% 부가가치 테스트(50% of Value Added Test)는 2023~2024년에 적용. 2025년

이후부터는 미국 재무부와 IRS는 ‘활용 가능 광물(Applicable Minerals)’에 더 강화

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 FEOC 인증 강화 또는 50% 비율이 상향 조정

•	핵심 광물 기준 계산 시 구성 물질의 최종 가치(가격)를 계산

•	구성 물질(Constituent Materials)의 정의: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박(알박, 동박), 

고체 전지용 메탈, 전해질, 바인더, 전해질 첨가제(기존 가이던스와 동일)

•	비율 요건 계산: ‘Qualifying critical minerals 전체 가치’/‘핵심 광물의 전체 가치’

•	적용 비율: 2023년 40%, 2024년 50%, 2025년 60%, 2026년 70%, 2027년 이후 80%

•	2024년 12월 말 이후 생산된 차량에서 FEOC를 통한 광물 사용 시 보조금 지급 대상 배제

배터리 부품
(Battery Components)

3,750달러

•	북미 최종 생산 및 조립 요건 적용 필수

•	배터리 부품의 정의: 양극판, 음극판, 고체 메탈 전극, 분리막, 액체 전해액, 고체 전해

액,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	비율 요건 계산: ‘북미 내 배터리 부품 총 증분 가치’ / ‘배터리 부품의 총 증분 가치’

•	적용 비율: 2023년 50%, 2024년 60%, 2025년 60%, 2026년 70%, 2028년 90%, 

이후 100%

•	2023년 12월 말 이후 생산된 차량에서 FEOC를 통한 배터리 부품 사용 시 보조금 

지급 대상 배제

해외 우려 기업
(FEOC)

•	미국 재무부·IRS는 FEOC에 대한 가이던스 추후 별도 제공 예정

첨단 제조 세액공제
(AMPC)

•	미언급

※ 자료: 미국 재무부

*1 FTA 해당국: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대한민국, 멕시코, 모로코, 니카과라,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2 1.30 D-3Ⓒ(i)조항: 전기차 배터리 또는 전반적 경제 관계와 관련된 핵심 광물에 대해 협정을 맺은 국가도 추가 가능 (예: 일본과 핵심

광물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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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한국 배터리 산업·기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 기업(셀 & 이차전지 소재)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결정 

□ 양·음극재(이차전지 소재) 업체: 주요 메탈 조달 리스크 경감 & 북미 투자 부담 완화

□ 전해액 및 분리막(이차전지 소재) 업체: 향후 북미 투자 본격화 예상

□ 이차전지 셀 업체: AMPC 내용 부재로 정확한 영향은 파악이 어려우나 전반적인 이차

전지 공급망 구축이 용이해지면서 경쟁력 제고 가능

● 한국 기업들의 요구 조건이 대부분 반영: 당분간 공급망을 바꾸지 않아도 세액공제 충족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양·음극재, 동박, 알루미늄박, 바인더, 전해액 원재료의 증설은 미국보다는 한국 등 FTA 국가

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추출 및 가공 과정에 따라 가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수직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한국의 밸류체인상 기업들에게 유리할 전망

□ 다만 포드, 테슬라 등은 CATL의 기술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중국 배터리의 우회 통로를 찾아

야 함. CATL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중국산 소재 적용은 해외 우려 기업 설정으로 인해 원천

봉쇄된다는 점에서 테슬라-CATL 합작도 한국산 소재를 사용할 가능성 높아짐

●	배터리 부품으로 정의된 셀, 모듈, 분리막, 전해액 업체*들의 북미향 현지 투자는 가속화

될 전망임. 보조금 획득을 위해서는 미국 증설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 반면 구성 소재로 정의된 전극 활물질, 박, 염, 첨가제 업체들은 국내 생산 후 FTA 조건을 

통한 북미 수출이 가능해졌음

* ·분리막 - SK아이이테크놀로지, 더블유씨피  ·전해액 - 엔켐, 동화일렉, 솔브레인홀딩스

●	다만 2023년 4월 17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본에는 해외 우려 기업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국가 or 기업이 제시될 전망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점진적 탈 중국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임

□ 한편 핵심 광물 원산지 인정 국가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부정적임. 일본(FTA 미체결국)이나 

EU 등이 추가 인정 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 또한 생산시설 확장하는 미국 배터리 업계의 반발 예상

●	한국에 영향이 큰 배터리 셀의 경우에는 AMPC에 대한 세부 내용이 구체화될 3분기 중

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LFP 배터리(리튬·인산·철을 사용해 양극재를 구성) 

증설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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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구성품에 따른 영향 점검

구분 내용 영향

양·음극재

배터리 셀 제조원가의 40% 차지(음극재 

10%). 양·음극재의 주원료인 니켈, 코발

트, 망간, 리튬, 흑연 등은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소재군임

* 양극재 제조 핵심공정인 양극 활물질 이하

는 구성 물질(Constituent Materials)로 분류 

(FTA 체결국 조달 무방)

한국의 양극재 기업, 투자 부담 완화(단위당 

투자 금액 미국 진출 시 약 3배), 원가 절감 

및 중국과의 경쟁 우위 유지 가능

전극 활물질 업체는 최대 수혜(LG에너지 

솔루션, 엘앤에프, 더블유씨피 등)

메탈 가공
핵심 구성 물질

(Constituent Materials)

보조금 수령의 조건이 채공·가공 단계의 

부가가치의 50% 이상 창출을 요구한 것은  

현실적으로 중국, 남미 국가들을 포함한 메탈 

강국으로부터의 원재료 조달은 열어두되 전

구체, 수산화리튬 가동 등 주요 공정을 FTA 

체결국에서 진행하라는 의미

전해액 및

분리막

두 가지 모두 부품(Component)으로 

분류되어 현지 조달 필요
향후 북미 투자 발표 본격화될 가능성 높음

배터리 셀 향후 발표될 AMPC 내용 확인 필요 북미 현지 선점 중요

※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	미국의 IRA 발표가 국내 배터리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는 

① 높은 시장 성장성: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2022년 기준 전체 자동차 시장의 6%에 불과

하여 성장 여력이 충분하며 ② 바람직한 배터리 Product mix: 승용차와 동시에 픽업 트럭 

등 중대형 차량 비중도 높아 큰 용량의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고 ③ 상대적 약한 경쟁 강도: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경쟁자인 중국 업체들이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임

●	물론 아직 AMPC 관련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터리 셀 업체들의 수혜 강도

는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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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핵심 광물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주요 과제

■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들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생산 현황

국가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생산 미국 FTA 체결 연도

호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2004년

칠레 리튬 2004년

모로코 코발트 2009년

페루 리튬 2009년

멕시코 리튬, 망간, 흑연 2020년

캐나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2020년

※ 자료: USTA

■ 미국 및 미국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핵심 광물 수입 비중 (2020년)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중국 독일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 0.03 0.16 0.8 0.1

황산망간·황산코발트 2.6 3.2 14.9 20.7

산화리튬·수산화리튬 15.2 18.1 61.1 -

탄산리튬 89.3 80.7 70.5 68.8

천연흑연 6.7 3.5 5.1 4.1

이산화망산 4.1 92.6 44.1 3.4

산화니켈·수산화니켈 1.8 6.3 1.0 0.2

황산니켈 0.1 22.6 3.2 0.2

평균 15.0 28.4 25.1 13.9

※ 자료: UN Comtrade

■ 이차전지 주요 생산국들의 중국 수입 핵심 광물 비중 (수입의존도, 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독일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 83.3 36.7 -

황산망간·황산코발트 77.6 56.7 -

산화리튬·수산화리튬 81.2 79.8 -

탄산리튬 - - -

천연흑연 87.4 91.5 29.6

이산화망산 69.6 - -

산화니켈·수산화니켈 69.0 43.3 -

황산니켈 - - -

※ 자료: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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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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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Thought Leadership 

ESG

1. Scope 3 배출량 측정과 공급망 탄소배출량 감축 전략  

대기업을 중심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가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삼일PwC ESG 

플랫폼은 Scope 1, 2에 비해 범위가 넓고, 실무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Scope 3 탄소배출량 

측정 방안, 공급망 탄소배출량 감축 전략을 제시하는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관련 영상은 

다음의 링크 및 삼일회계법인 공식 YouTube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YouTube] Scope 3 배출량 측정과 공급망 탄소배출량 감축 전략 - 보러가기 (Link)

2. 기후 리더십 시대: CEO가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안

최근 PwC 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기업의 CEO들에 비해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위험

과 기회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EO가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면

서 ‘기후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및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후 리더십 시대: CEO가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안 - 보러가기 (Link)

2023년 5월 9일 (화) 오후 2시 · 아모레퍼시픽 2층 아모레홀 & YouTube Live 동시 진행

E.V.E.N.T

ESG 2.0 - 탄소 관리와 공시 고도화 

삼일PwC가 ESG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글로벌 3대 ESG 공시 기준의 최신 업데이트,

ESG 공시 전략, 탄소국경세, 탄소배출량 관리 및 측정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Click)

https://youtu.be/d3M4hF9dpCM
https://www.pwc.com/kr/ko/insights/insight-research/climate-leadership.html
https://www.pwc.com/kr/ko/events/event_2305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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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랙록 래리 핑크 연례 서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E  S  G

2023년 3월 15일 공개된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 연례 서한에 과거와 달리 ESG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례 서한에 ESG를 강조해 왔었는데, 대표적으로 

2020년에는 투자 결정 시 기업의 ‘환경 지속성’을 핵심 목표로 삼겠다고 했으며, 2021년에는 투자 

기업들에게 넷 제로 달성 계획을 담은 사업 계획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연례 서한에서는 ‘기후’는 투자 의사결정 시 필요한 여러 데이터 중 하나라는 짧은 

언급만 있었습니다. 래리 핑크 CEO가 이전과 달리 ESG 이슈 언급을 자제한 이유는 미국 공화당 중심

의 반(反) ESG 흐름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Link)

• 공화당 의식했나...래리 핑크, 올 연례 서한서 ‘ESG’ 언급 자제 - ESG경제 (2023. 3. 17.)

E  Environmental S  Social G  Governance

국내외 ESG 동향

ESG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188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6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6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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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축소, 기업들은 무엇을 알아야 할까? E

정부의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축소 및 유상할당 확대*1 계획이 2023년 상반기 내 발표될 예정입

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향은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EU CBAM) 등 국제사회의 탄소무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무상할당 비율을 현행 90%로 유지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되지만,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

이 EU와 괴리가 커질 경우 EU CBAM 적용 대상*2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요인

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12월 EU의 ‘2034년 무상할당 비율 전면 폐지’ 발표 이후,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약 100유로(한화 약 14만 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국내 탄소배출권 평균 

가격(약 2만 원)의 7배 수준입니다. EU 규제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국내 관련 기업들은 정부의 구체

적인 정책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EU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은 산업 부문 70%, 발전 부문 100%이며 국내는 현재 10% 

*2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플라스틱, 유기화학제품 추가 여부 결정 예정)   

관련 기사 보러가기 (Link)

• [ESG규제 ⑤ ETS] 탄소배출 규제 더 옥죄는 EU...K-ETS 인정될까 - 한스경제 (2023. 3. 22.)

• [YouTube] 알기 쉬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 및 기업의 대응 방안

- 삼일회계법인

3.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하향 조정, 다음 과제는? E

정부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하향 조정(14.5% ⇢ 11.4%)하였습니다. 철강·석유

화학 등 국내 전체 산업 부문 목표치는 낮추지만, 신 재생 에너지, 원전 등의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 부문과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분야 등의 감축 목표치를 확대하여 기존의 국가 전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인 40%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세계 질서가 ‘탄소중립 사회’

로 재편되는 만큼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은 곧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을 갖춘 

탄소 저감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등에 대한 민·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Link)

• [보도자료]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3. 3. 21.)

• 경제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여전히 도전적 수준’ (종합) - 조선비즈 (2023. 3. 2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48086632529000&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663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6633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7005
https://www.youtube.com/watch?v=EqrLyVuVei4&list=PLWPWpmaLxOs2QCf8rPXi2D6wCQ5ykOdS5&index=11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3&boardNo=1397&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7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3/03/21/HDZVDOJWUVFDFG5N5XD2BISVX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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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F100(Carbon Free 100%)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을 대체할 

수 있을까? E

재생 에너지 수급이 어려운 국내 여건 특성상 RE100(재생 에너지 100% 사용)의 대안으로 수소 

연료 전지와 원전을 포함한 CF100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CF100의 공식 명칭은 ‘24/7 CFE(Carbon 

Free Energy)’이며, 24시간 7일 동안 무탄소 에너지 100% 사용을 의미합니다. UN 에너지 등 국제

기구 주도 이니셔티브인 ‘24/7 무탄소 에너지 협약(24/7 Carbon Free Energy Compact)’은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포함한 총 111개 기업이 동참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3월 9일    

한수원이 해당 이니셔티브 가입을 발표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CF100 달성을 위해 관련 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제도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 감소’

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지만 RE100과 CF100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RE100을 달성하였다고 

하여 CF100 달성으로 인정받는 대체 관계가 아니기에 정부와 기업 모두 두 가지 이니셔티브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적절한 준비 및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Link)

• CF100은 RE100의 대안일까, 지속성 확보 포함 CF100 달성조차 ‘험난’ - 비즈니스포스트 (2023. 3. 12.)

• ‘RE100’이냐 ‘CF100’이냐…탄소중립 기로에 선 산업계 - 이뉴스투데이 (2023. 3. 14.)

5. EU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E  S  G

EU의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인 ‘그린딜 산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ZIA, Net-

Zero Industry Act)과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이 발의 되었습니다. 탄소

중립산업법(NZIA)은 친환경 기술 장비나 설비의 EU 역내 생산 촉진이 주목적이며, 핵심원자재법

(CRMA)은 친환경 기술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1에 대한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축소하고, EU 역내 투자 

확대·자체생산·재활용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EU 핵심원자재법

은 유럽 내 공급망을 갖춘 기업들에게 호재인 반면, EU 역내 기업*2 대상 주기적인 공급망 실사 요구

는 관련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 법안은 최종 확정까지 최소 1년 가량 소요

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1 니켈, 리튬, 천연흑연, 망간, 구리, 영구 자석용 희토류 등 총 16가지 

*2 핵심원자재법(CARM)은 임직원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 5천만 유로(약 2,1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 

공급망 실사를 요구하고 있음

관련 기사 보러가기 (Link)

• EU 원자재 규제 예상밖 강력…한국 배터리·車 ‘초비상’ - 매일경제 (2023. 3. 17.)

• 국내 기업, EU 핵심원자재법(CRMA) 본격 대응 나서 - 폴리뉴스 (2023. 3. 29.)

https://gocarbonfree247.com/?gclid=Cj0KCQjwk7ugBhDIARIsAGuvgPbIZ1S-ZH03dXAwCTknS9_G_vMfYgn-D0k1Ow-SHvlRH56FcQz9KfMaAtZbEALw_wcB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0915410424065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8770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4938
https://www.mk.co.kr/news/business/10686648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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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금융감독원, ESG 펀드 공시 기준안 마련 예정 E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ESG 투자 상품의 그린워싱을 막고 책임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ESG   

펀드 공시기준을 2023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 3월 28일 ‘ESG 펀드 공시

기준 TF’가 구성되었으며, TF는 EU의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이하 SFDR) 등 해외 주요 공시기준을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ESG 펀드 공시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U는 SFDR을 통해 금융기관이 투자 대상 기업과 운용 중인 투자 상품의 ESG 정보를 공시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 대상 기업의 ESG 정보 공시 확대 및 외부 인증 강화가 필요

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Link)

• 금감원, ESG펀드 공시기준안 이르면 다음달 마련 - ESG경제 (2023. 3. 29.)

7. EU, 기준 단일화한 친환경 표시지침 도입해 그린워싱 막을 계획 E

EU가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표시 기준을 일원화하는 ‘친환경 표시지침(Green Claim 

Directive)’ 초안을 3월 22일 공개했습니다. EU가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한 이유는 뚜렷한 검증 기준

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이 상품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하려면 과학적 기반의 전 생애 주기 평가(LCA)를 수행하고, 검증 가능한 증거

를 통해 ‘친환경 제품’임을 입증하는 등의 과정이 포함된 ‘친환경 인증’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Link)

• 유럽연합 ‘그린워싱’ 광고 막는다, 기준 단일화한 친환경 표시지침 도입 - 비즈니스포스트 (2023. 3. 21.)

• EU 집행위, 그린워싱 방지 위한 ‘친환경 표시 지침’(안) 발표 - 한국무역협회 (2023. 3. 25.)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3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9725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areaAcctoCmercInfo/euCmercInfo/euCmercInfoDetail.do;JSESSIONID_KITA=C69F9279259794883D21CD4E31F6E67E.Hyper?pageIndex=1&no=1832046&searchReqType=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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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후테크,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까? E

2023년 3월 13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테크’가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기술을 육성해 나갈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외의 경우 IT 대기업이 기후

테크에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부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중소기업·연구소가 활발히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 또한 수익 

창출과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기후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Link)

• ‘푸른 지구 지키자’…AI·데이터·블록체인 기후테크 3총사로 떴다 - 한국경제 (2023. 3. 13.)

• [보도자료] 탄소중립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후테크 본격 육성에 나선다!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3. 3. 13.)

9. 정부, 폐플라스틱 거래 플랫폼 구축 예정 E

다수 기업들이 폐플라스틱에서 원료를 추출하는 화학적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연내 폐플라스틱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폐플라스틱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할 곳이 없는 

기업과 폐플라스틱이 필요한 기업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침이 어떠

한 방향으로 나올지에 대해 관계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Link)

• 정부, 폐플라스틱 거래 플랫폼 만든다 - 한국경제TV (2023. 3. 15.)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0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0
https://www.e-policy.or.kr/info_2022/list.php?admin_mode=read&no=4894&make=&search=&prd_cate=5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3031342131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3&boardNo=1363&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7
https://m.ekn.kr/view.php?key=20230313010002950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3150048#_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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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IAS 1를 개정하여,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하기 위하여 차입약정 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약정사항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

하고 관련 공시정보를 요구하도록 함

● 해당 개정에 대한 공개초안을 기준위 의결(2023년 1월 13일)하였으며, 외부의견 조회 기간

(2023년 1월 16일~2월 15일)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3월 회계기준위원회

에서 일부 문구 수정을 포함하여 개정안을 확정함

● 후속절차: 2023년 상반기 중으로 공표될 예정임

1. 제1001호 개정안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의 주요 내용

⑴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판단 시 약정사항의 고려 방식 변경

● (기존 개정사항) 기존 K-IFRS 제1001호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개정(이하 2020년 개정)에서

는 기업이 약정사항의 준수를 전제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그 약정사항을 충족한 경우에만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

□ 하지만, IFRS 해석위원회는 2020년 개정을 적용한 안건 결정에서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

하면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보고기간 말 현재 약정

사항을 충족하여야 그러한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이에 대해 많은 의견 제출자들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함

• 보고기간 말 현재 부채를 12개월 이내에 결제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 불가

• 사업의 계절성이 높은 일부 기업의 경우, 특정일의 재무 상태나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협상된 약정사항의 

설계가 고려되지 않음

• 비재무적 성과 및 재무적 성과와 관련한 약정사항에 대해 기업의 준수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불분명

 ⇢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 (문단 72A) 

K-IFRS 제1001호 개정안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한국회계기준원)

G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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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준수시점 고려) 개정안에서는 약정사항이 존재하는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판단할 

때, 그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고려하도록 함 (문단 72B)

❶ 보고기간 말 또는 보고기간 말 전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기업이 보고기간 말 현재 약정사항을 충족한 경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

*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후 평가되는 경우 포함

❷ 보고기간 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판단할 때, 해당 약정사항

의 충족 여부를 고려하지 않음

⑵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관한 공시 요구

● (주석 공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 말 현재 비

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문단 72B)

□ 개정안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함

(문단 76ZA)

❶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

❷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 

* 예: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의 상황을 기초로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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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20X1년 12월 31일(보고기간 말) 현재 부채의 잔여 만기는 5년

■ 부채 즉시 상환조건

❶ 20X1년 12월 31일(보고기간 말) 현재 운전자본비율*이 1.0 미만이거나,

❷ 보고기간 말 후 매년 6월 30일의 운전자본비율이 1.1 미만인 경우 

■ 20X1년 12월 31일(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의 운전자본비율은 1.05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69 ⑴~⑶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가정

* 운전자본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총 자본

❶ 보고기간 말 현재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20X1년 12월 31일 현재 운전자본비율이 

1.0 이상)의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충족. 따라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❷ 보고기간 말 후에 준수하여야 하는 약정사항(보고기간 말 후 매년 6월 30일의 운전자본

비율 1.1 이상)의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미충족.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약정사항의 충족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비유동부채*

로 분류(제1001호 문단 69(4))

*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 주석 공시

최소 요구

운전자본비율
1.0 1.1

6월 30일

20X1년 말 20X2년 말 20X3년 말 20X4년 말 20X5년 말 20X6년 말

6월 30일 6월 30일 6월 30일 6월 30일

20X1년 말

실제 운전자본

비율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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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일과 경과규정

● (시행일) 2020년 개정 및 개정안 모두 2024년 1월 1일 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하며, 조기 적용 가능

□ 다만, 2020년 개정 일부가 개정안에서 수정되었으므로, 기업이 조기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2020년 

개정 및 개정안을 동시에 적용해야 함

• 2020년 개정을 조기 적용 하는 경우, 개정안도 동일자에 조기 적용

• 개정안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 2020년 개정도 동일자에 조기 적용

● (경과규정)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함

관련 자료 보러가기 -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Link)

• 2023년 제4회 회계기준위원회 (2023. 3. 17.) 회의결과 

• 2023년 제4회 회계기준위원회 (K-IFRS 제1001호 개정안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등) 

http://www.kasb.or.kr/fe/bbs/NR_view.do?bbsCd=1002&bbsSeq=39185&currentPage=1&rowPerPage=10&ctgCd=&sortCds=&startDt=&endDt=&searchKey=1000&searchVal=
http://www.kasb.or.kr/fe/plan/NR_view.do?planSeq=1022&currentPage=1&rowPerPage=10&searchYear=2023&searchVal=&subSearchVal=&startDd=&endDd=&searchKey=1000&searchValue=&sort_all=Y&sortCds=01&sortCds=07&sortCds=08&sortCds=04&sortCds=02&sortCds=03&sortCds=05&sortCds=06&CSRFToken=42a8ac03-ae7e-43f8-be1e-2f5ddcd75d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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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S
회계 관련 감독기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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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회사 등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	(위반건 등)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 총 147개 사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

는 83개 사(유가증권 26개 사, 코스닥 및 코넥스 57개 사)로 전년(83개 사)과 동일하였으며, 지적

률은 56.5%로 전년(54.6%) 대비 1.9%p 상승

도표 1 심사·감리 종류별 위반비율                                                      (단위: 사, %, %p)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1년

대비

표본
회사 수(위반) 35 35 35 -

지적률 44.3 34.0 35.7 1.7

혐의
회사 수(위반) 43 48 48 -

지적률 97.7 98.0 98.0 -

합계
회사 수(위반) 78 83 83 -

지적률 63.4 54.6 56.5 1.9

●	(표본 선정 방법별*1)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회사의 당년 지적률은 57.7%, 테마

는 23.5%, 무작위는 38.1%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선정된 상장회사의 지적률*2이 높음

*1 표본심사 대상 선정 방법

① 위험요소: 경영 관련 위험요인(횡령·배임 발생 등), 회계분식위험 등을 고려

② 테마: 중점감리 회계이슈 등 회계기준 위반 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부문을 고려

③ 무작위: 회사별 종전 감리 후의 경과기간 등을 고려

*2 3년 평균 지적률: 위험요소 (57.9%), 무작위 (37.8%), 테마 (23.9%) 순임

●	(위법행위 유형별)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위반(A 유형)이 있는 상장

회사는 63개 사(전체 83개 사의 75.9%)로 전년(60개 사, 72.3%) 대비 3개 사(3.6%p) 증가하였

고, 복합금융상품 유동성 분류 오류,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미기재 등 기타 유형(B~D 유형) 

관련 위반은 20개 사로 전기(23개 사) 대비 소폭 감소함

2022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G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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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행위 동기별)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인 회사는 9개 사 (10.8%), ‘중과실’은 9개 사(10.8%)로 

중대(고의 + 중과실) 위반 비율은 매년 감소(2020년 28.2%, 2021년 25.3%, 2022년 21.6%)하고 

있으며, ‘과실’로 결정되는 비율이 매년 증가 중. 이는 다수의 위반이 회계추정·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외부감사법규 개정에 따라 위법 동기를 양적 요소(4배) 및 질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중

하게 판단했기 때문임

●	(과징금 등 조치) 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상장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근 3년 내 

부과 회사 수는 감소하였으나 부과금액은 증가. 이는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제도에 

기인

도표 2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사, 억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부과 회사 수 17 14 14

부과 금액 94.6 159.7 223.5

회사별 평균 부과 금액 5.6 11.4 16.0

●	(수사기관 통보 등) 검찰 고발·통보 등 수사기관 통보(6건) 및 임원해임권고(11건)는 총 17건으

로 전년(22건) 대비 5건 감소

2. 시사점

●	중대 위반 건에 대한 엄정 조치를 통해 회사의 자정노력 유도

□ 중대 위반(고의 + 중과실) 건에 대한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강화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엄정 조치

중이므로,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 노력 필요

●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인도 적극 노력 필요

□ 감사인 조치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과징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

심리 강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 필요

●	심사·감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강화

□ 금감원은 경미한 회계오류는 표준 심사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중대 위반 혐의 적발 

시 감리로 신속히 전환하여 1년 내 조사를 종결하도록 하는 등 회사 및 감사인의 수감 부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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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감리결과 지적사례

도표 3 

1. 사모펀드를 이용한 자금 횡령 및 금융자산 과대계상

지적 내용 □ 상장회사 A의 실사주는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 회사에 유입된 자금을 유용

할 목적으로,

① A사가 사모펀드 甲, 乙에 400억 원을 납입

② 동 사모펀드를 통하여 실사주 소유의 비상장회사 B*가 발행한 전환사채(CB)에 투자

③ 동 자금을 투자 당일에 전액 실사주에게 송금하여 회사 자금 횡령

* 완전자본잠식상태로 부(-)의 영업현금흐름 발생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 A사는 당기손익 - 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계상한 사모펀드들에 대해 손상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총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조치 내용 ■ 증선위는 A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

2. 중복 발행된 전환사채의 부채 누락 등

지적 내용 □ C사의 경영진은 전환사채를 중복으로 발행한 후 동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본인

들이 유용

□ C사는 중복 발행된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횡령금액에 대해 임직원 대여금 및 관련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

조치 내용 ■ 증선위는 C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시정요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 등의 조치

3. 투자부동산 계정 분류 오류

지적 내용 □ D사는 자가 사용 및 임대수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 호실은 회사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호실은 제3자에게 사무실·창고 용도로 임대

① 제3자 임대분을 투자부동산이 아닌 유형자산 계상

② 최초 취득 이후 평가 방법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면서 재평가차액을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이 아닌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

을 과소계상

조치 내용 ■ 금감원은 D사에 주의 조치

4.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미기재

지적 내용 □ E사는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주요 고객인 F사 및 G사에 대한 정보를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조치 내용 ■ 금감원은 E사에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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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금융위원회는 제6차 정례 회의(2023년 3월 29일)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	동 개정안은 2022년 9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장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 

등을 적용 

2. 개정안 주요 내용

●	(콜옵션 규제) 콜옵션 행사 한도를 제한하고 공시 의무를 부과

□ 행사 한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 부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

한도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

□ 공시의무: 제3자의 콜옵션 행사, 상장법인이 자기 (상환)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도 시, 발행회사

에 공시의무를 부과

●	(리픽싱 규제) 상장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사모 발행하는 경우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

□ 조정 의무: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할 경우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

□ 조정 범위: 상향 조정 시 조정 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이내로 제한

3. 기대효과 및 시행 일정

●	(기대 효과) 전환사채에 이어 (상환)전환우선주 제도 개선이 완료됨으로써, 해당 사채·주식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이용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의 억제가 기대되며,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

●	(시행 일정) 개정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상환)

전환우선주부터 적용

전환우선주에도 콜옵션·리픽싱 규제 적용 (금융위원회)

G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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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는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재무정보가 국제표준(XBRL)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 재무제표(본문) 및 주석의 XBRL 재무공시 확대 적용

1.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T/F(학계, 유관기관, 협회 등)’ 논의(2023년 3월 9일)를  

통해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주요 내용을 안내함

*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기업 재무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용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 

●	금년도부터 XBRL 재무공시 제도를 재무제표 ❶ 본문(2023년도 3분기 보고서), ❷ 주석(2023년

도 사업보고서)으로 순차 적용하고, 상장사 등 공시 제출인에 대한 교육 지원 예정

2. 추진 방안

●	(적용 대상) XBRL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 법인(IFRS 적용 기업 한정)으

로 확대* (단, 비상장 법인은 재무제표 본문만 적용)

* 기존 XBRL 제출 대상: 상장법인(유가증권·코스닥) 비금융업종 재무제표 본문

●	(적용 시기) 작성 난이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XBRL 재무 공시 제도를 ❶ 재무제표 본문, 

❷ 주석 순으로 순차 적용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재무정보,

국제표준(XBRL)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 (금융감독원)

G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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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방안 요약 (12월 결산 법인 예시)

대상 기업

재무제표 본문 재무제표 주석

기존

2023년도

3분기 보고서~

(2023년 11월 

14일까지 제출)

2023년도

사업보고서~

(2024년 3월 

제출)

2024년도

사업보고서~

(2025년 3월 

제출)

2025년도

사업보고서~

(2026년 3월 

제출)

상장법인

(유가증권·

코스닥)

비금융업
의무

(현행)

새로운 XBRL

작성기 활용

의무화

(그룹 ①)

의무화

(그룹 ②)

의무화

(그룹 ③)

금융업 - 의무화 시스템 개발 중 (2024년 증 시행 검토)

비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 IFRS 

적용 기업)

비금융업,

금융업
- 의무화

그룹 ①: 직전사업연도 개발자산총액 2조 원 이상 (150개 사, 2021년 말 결산 기준)

그룹 ②: 직전사업연도 개발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295개 사, 2021년 말 결산 기준)

그룹 ③: 직전사업연도 개발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1,789개 사, 2021년 말 결산 기준)

❶ 재무제표 본문: 2023년도 3분기 보고서부터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의무화*

* 적용 대상: ‘유가증권·코스닥’ 상장법인(금융업 포함),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 & IFRS 적용)

❷ 주석: 2023년도 사업보고서*1부터 비금융업 상장법인(유가증권·코스닥) 의무화*2

*1 기업의 공시부담을 고려하여 규모 기준으로 단계적 시행: 직전사업연도 개별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은 2024년도 사업보고서, 5천억 원 미만은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2 5천억 원 미만인 중소형 법인의 주석 작성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금융업 상장법인의 주석은 2023년도

에 XBRL 시스템 개선 후 2024년 중 시행 검토 예정임

3. XBRL 재무공시 제도 확대의 의의

●	금융감독원은 제출인들이 편리하게 XBRL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제공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에서 XBRL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유일한 사례

●	국내·외 정보이용자는 상장사 및 주요 비상장법인(상장사의 종속회사 등)의 재무 데이터를 엑셀 

등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쉽게 분석 가능

●	외국인 투자자는 후행자료(IR 보고서 등)에 의존하던 영문 재무제표 및 주석을 사업보고서 공시 

즉시 영문으로 확인*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국제 신뢰도 제고 기대

* XBRL 재무제표에 영문 계정 과목명이 포함되어 있어 국문 ⇢ 영문 자동 변환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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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 협회 등과 협력하여 기업 공시·회계 실무자 및 회계법인 등에 대한 

XBRL 재무제표(본문, 주석) 작성 실무 교육을 제공할 예정

●	금융감독원은 지속적인 T/F 논의를 통해 중소형법인(2025년도 사업보고서 예정)에 대한 XBRL 

주석 작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

●	XBRL 재무제표 제출 관련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금융감독원 ‘전자 문서 제출 요령’ 개정 예정



Samil PwC Monthly Newsletter   l   2023.04    27

TAX
*출처: Korean Tax Update - Samil Commentary (April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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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개정된 조특법 공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 도입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된 조특법이 4월 11일 공포됨.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기업들은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받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됨

* 중소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할 경우

●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① 국가전략기술

이 아닌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금년 투자분에 한 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② 지난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3%, 4%)보다 2~3배 인상하여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표 투자세액공제율                                                                              (단위: %)

구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 3 5 ⇢ 7 10 ⇢ 12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국가전략기술 8 ⇢ 15 8 ⇢ 15 16 ⇢ 25 4 ⇢ 10

*    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최신 세무뉴스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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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기재부는 한-안도라 조세조약 제정 협상이 타결되어 가서명하였다고 밝힘. 한-안도라 조세조약

은 안도라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

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임. 동 조약의 주요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고정사업장: 세원 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 내용*(2017년 개정 경제협력

개발기구 모델)을 반영

* 관계기업을 이용한 PE 남용 방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 확대, 독립대리인 범위 축소 등

•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 배당: 법인 간(지분율 10% 이상 보유) 5%, 기타 10%

- 이자: 금융기관 5%, 기타 10%

- 사용료: 5%

• 조세회피 방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 배제 가능

동 조세조약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모델조세조약 개정사항*이 최대한 반영된 사례로 이후 타국과  

조세조약 제·개정 시 유리한 선례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조세회피 방지 목적을 명확화(조약명, 서문), 세무상 무시되는 단체의 거주자 여부 명확화(제1조 제2항,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대응), 고정사업장 기준 강화(제5조, 관계기업의 PE남용 방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 확대, 독립대리인 범위 축소 등), 혜택의 

자격 강화(제29조, 주요 목적 기준 신설 등)

202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지난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 국세감면액은 

63.5조 원, 국세감면율은 13.1% 수준으로 추정됨.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연구개발·투자 촉진, 일

자리 창출 등을 위한 세제지원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로 2022년 국세감면액은 증가

한 반면(57조 원, 2021년),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국세감면율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13.5%, 2021년). 

2023년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은 각각 69.3조 원, 13.9%로 전망됨. 2023년 조세지출 운영 방향

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 제도(63개)는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 검토 및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조세지출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조세지출을 엄격

히 관리하여 국세감면 한도를 준수하는 노력을 강화할 예정임. 또한 정부 부처가 신설 또는 확대를 

요구한 조세지출 건에 대한 예비 타당성 평가와 2023년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지출 건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운영 방향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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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법인 보관 물품도 자유무역협정 적용

관세청은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였다가 국외 반출(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

도 자유무역협정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원산지 심사 기준을 마련

하여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그간, 외국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

된 물품을 국외 반출(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었고, 상대국 세관의 검증에 대응하기 어려워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포기해야 했음. 지난 3월 

20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4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함. 동 지침에 

따르면 향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업체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보관ㆍ제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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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에 의한 손익 귀속시기 이연에 대한 과세처분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국세기본법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ㆍ경정으로 인해 그 결정ㆍ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

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ㆍ경정을 청구하는 후발적 경정

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국기법 §45의 2 ② 4호)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A 법인이 회계 분식을 목적으로 유형자산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를 이연(2011~2015년 ⇢ 2016~2020년)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해당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과세 처분한 경우(2016~2020년), A 법인이 이미 일반적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사업연도

(2011~2015년)에 대해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이며,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회계 분식을 목적으로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 귀속시기를 조정한 경우에

는 과세관청의 경정을 후발적 사유(국기법 §45의 2 ② 4호)로 하는 경정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2023. 3. 7.)

한편, 이번 유권해석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에 고의로 수익을 과다계상하

거나 손비를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분식 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다 신고한 후 차기 

사업연도 이후에 수익을 과소계상하거나 손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차기 사업연도 이후의 과소계상한 수익을 익금산입하거나 과다계상한 손비를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 경정함에 따라 그 특정 사업연도에 계상한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

지 못했더라도, 그 특정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후발적인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대법2011두16971, 2013. 7. 11.)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가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 자신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

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의 성격이므로(대법2007두13906, 2007.10.12, 서울행법2004구합25441, 

2006. 12. 22. 등), 법인이 분식회계 등 고의적인 목적이 없는 손익 귀속시기의 오류를 과세관청

이 바로잡아 증액경정하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심사-법인-2017-

0009, 2017. 7. 24.), 이와 달리 법인 스스로 고의적인 회계 분식의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손익 

귀속시기의 임의적인 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결의 입장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과세관청 경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최신 세무예규판례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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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방법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미

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은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

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법 §55의 2 ① 3호, 이하 ‘법인세 추가과세’)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 따라 토지의 양도 

차익과 건물의 양도차손을 통산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등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추가과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의 양도차손을 통산하

지 않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과세해야 하는지 여부임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추가과세가 적용되는 토지와 적용되지 않는 건물

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만 법인세 추가과세를 적용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

의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신고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음 (서면-2021-법

인-5788, 2022. 3. 16.)

이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의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토지의 양도소득만을 가지고 법인세 추가과세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법인세 추가과세가 적용

되는 토지등이란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말하고, 이때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토지만을 의미하므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의 양도차손익은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가감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임

따라서, 이번 유권해석의 질의 법인과 같이 비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했다는 이유로 비

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과 건물의 양도차손을 통산함으로써 토지등의 양도소득과 법인세 추가과세

가 과소 신고ㆍ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법인세 추가과세가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국내에 소재한 토지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ㆍ분리과세ㆍ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토지

를 전제로 하고(법법 §55의 2 ② 4호),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는 국내 부동산의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

된 제도이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토지가 아닌 해외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과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참고할 필요도 있음 (사전-2019-법령해석법

인-0054, 2019. 6. 5.)

본 내용은 최신 예규판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Tax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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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SOX
내부회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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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포럼, 올해 첫 포럼 개최…주제는 ‘내부통제’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은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18일 제1회 정기포럼을 

개최합니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이 뜻을 모아 기업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감사위원 및 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돕기 위해 2018년에 설립한 비영리법인

으로, 설립 이후 세미나와 포럼 및 온라인 강좌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으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 (사)감사위원회포럼 프로그램 운영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및 감사위원회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보러가기 (Link)

• 「(사)감사위원회포럼 프로그램 운영 안내」 홈페이지 - 감사위원회포럼

한국거래소, 최근 3년 부정거래 혐의통보종목 특징 및 유형 분석

한국거래소는 2023년 3월 ‘최근 3년 부정거래 혐의통보종목 특징 및 유형 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부정거래 현황과 그 특징과 세부 혐의 유형을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혐의

통보종목의 특징을 재무구조가 부실, 지배구조 취약, 테마성 사업 신규 추진, 대규모 자금 유치 외관 

형성, 계속기업으로의 지속가능성 우려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지배구조 취약과 대규모 자금

유치 외관 형성 및 계속기업으로의 지속가능성 우려 등은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부실과 

연관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는 다음의 링크 및 2023년 3월 15일

자 한국거래소 보도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보러가기 (Link)

• 「최근 3년 부정거래 혐의통보종목 특징 및 유형 분석」 보도자료 - 한국거래소 (2023. 3. 15.)

K SOX 동향

K SOX

https://www.acforum.or.kr/program.do
http://open.krx.co.kr/contents/OPN/05/05000000/OPN05000000.jsp#fe3647848b826aa1ddee224c4b5526f4=1&view=2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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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

2023년 4월 10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별도 자산총액 

1천억 이상 상장회사 중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총 

30개 사(5천억 이상 4개 사, 1천억 이상 5천억 미만 26개 사)로 집계되었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의견 비적정회사 중 1천억 이상 상장사가 18개 사였음을 

볼 때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증가폭은 2023년 4월 10일 이후 감사

보고서 제출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일회계법인은 2022년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현황에 대한 분석자료를 2023년 5월 

중 발간할 예정이며,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 또는 본 Newsletter를 통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카카오톡 채널 오픈!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카카오톡 채널이 공식 오픈합니다. 

기업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한 삼일PwC의 차별화된 insight, 

이제 간편하게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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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채널

채널 주요 기능

간행물 안내

정기 간행물 발행

안내 및 공유

동향·이슈 전달

법규와 시장 동향·이슈�

관련 콘텐츠 제공

교육 안내

센터 제공 교육

안내 및 영상 공유

문의하기

빠르고 쉬운

문의하기를 통한 소통

일정 공유

센터 소식 및

�행사 일정 공유

채널이 전하는 새로운 콘텐츠 

● 거버넌스 브런치 : 브런치 타임에 가볍게 접하는 거버넌스 동향과 관계 법령 변경 정보 등

● G-큐레이터 : 거버넌스 관련 가이드나 일상 속의 거버넌스 토픽을 선정하여 소개

● 응답하는 센터 : 대화 형식의 거버넌스 관련 질의응답(FAQ)

● 센터 추천 영상 : 거버넌스센터가 추천하는 동영상 강의, 삼일 전문가 코멘트

채널 친구 추가 방법

QR Code 스캔

❶  카메라 앱을 실행 

❷  상단의 QR 코드를 스캔

❸  팝업창을 터치하여 채널에 접근 

❹  채널 추가

❶  카카오톡을 실행 

❷  친구 검색 창에서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검색 

❸  채널을 클릭하여 접근 

❹  채널 추가

카카오톡 친구 검색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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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S

성 현 주, Partner 

+82 2 3781 9252 
hyun-joo.sung@pwc.com

K SOX

정 구 진, Partner 

+82 2 3781 9757 
goojin.jeong@pwc.com

GAAP

이 수 미, Partner 

+82 2 3781 9548 
sumi.lee@pwc.com

TAX

조 영 현, Director  

+82 2 3781 9238 
young-hyun.jo@pwc.com

삼일PwC경영연구원

이 은 영, Director 

+82 2 709 0824 
eunyoung.lee@pwc.com

ESG

권 미 엽, Partner 

+82 2 709 7938 
miyop.kwon@pwc.com

삼일 전문가들의 Insight와 최신 업계 동향,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삼일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식 YouTube 채널 바로가기

Scope 3 배출량 측정과 공급망 

탄소배출량 감축 전략

사외이사 책임 강화 동향: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통신사, 5G 중간 요금제

본격 출시

https://www.youtube.com/channel/UC8m8sYUApWJA4mRstt-DDYA
https://www.youtube.com/watch?v=d3M4hF9dpCM
https://www.youtube.com/watch?v=_JGjw56yNMA
https://www.youtube.com/watch?v=h_LZ-iSC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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